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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5 
평화의 표현
사진 1 설명: 1988-1989년도 첫번째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수상자 레바논 베이루트의 무스타파 EI 타워크지. 
사진 2 설명: 1966-1967년도 라이온스 평화 수필 경연대회 명예위원장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시선에 비친 평화보다 더 크게 세계의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1988년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국제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를 후원해왔습니다. 매년, 전 세계 11-13세 사이의 아동 40만 여명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연대회는 지역의 클럽의 후원을 받게 함으로써, "전세계 인류의 상호 이해 정신을 배양하고 증진한다"는 라이온스의 목적 중 하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레파스, 수채화, 소묘 등으로 진심을 담아 평화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중 매년 1명의 대상과 23명의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모든 수상자는 상장과 상금을 받습니다. 
전쟁으로 상처입은 레바논 베이루트의 무스타파 EI 타워크지는 "평화는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해줍니다"라는 제목과 장미가 가득한 침대 위를 날고 있는 비둘기를 그린 그림으로 1988-1989년도 첫번째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평화가 어떤 것인지 경험한 적 없었지만, 평화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대상 수상자들은 이탈리아,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미국 등 세계 전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의 작품과 독창성은 후원한 라이온스 클럽에서 축하해 줍니다. 어린이들의 작품은 각자의 경험, 문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시각 장애 아동들도 라이온스 국제 수필 경연대회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갖습니다. 매년 11-13세의 아동들은 평화 포스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주제로 수필 단편작을 출품하여 상금을 놓고 겨룹니다.
두 경연대회 모두 1960년대 평화 수필 경연대회라는 프로그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67년 라이온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4-21세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수필을 출품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1백만 점 이상이 출품되었습니다. 국제 심사단 명예위원장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출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크랜부룩의 러셀 워델이라는 고등학생을 수필 경연대회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평화로 가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지적 가치를 발전시켜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워델은 수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계 아동들은 꿈이 실현될 날을 손꼽아 바라면서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라이온스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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